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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의 인구 통계적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 증가로 인해, 
간호사는 모든 환자에게 평등하고 개별화된 인간 중심 간호를 제
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1,2]. 이를 위해 환자의 입장을 깊이 이해
하는 공감 역량[3], 타 문화를 수용하고 협력하는 문화적 역량[4], 
그리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5]은 질 높
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역량들은 환자 만족도와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소통은 치료적 관계의 기
반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문
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 중심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여, 간호 교육 및 실무에서 인간 중심 간호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
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사의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 중심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개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임상 
경력 3개월 이상의 간호사 191명이었고, 수간호사는 제외하였
다. 대상자들에게 일반적 특성 10문항, 공감 역량 17문항, 문화
적 역량 35문항,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40문항, 인간중심 간호 
2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SPSS 22.0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본 연구 결과, 대상자 191명(여성 90.1%)의 평균 임상 경력은 
8.89년이었으며, 주요 변수 중 인간 중심 간호의 점수가 가장 높
았고 하위 영역에서는 존중, 민감성, 평등성 등이 가장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총 임상 경력, 
외국인 친구 유무, 근무 형태 등이 주요 변수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 중심 간호는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인간 중심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주간 근무 순으로 확
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의 4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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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간호사의 인간 중심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일 지역에 소재한 2개 병원의 간호사 191명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의 90.1%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9.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간 중심 간호는 공감 역량(r=.58, p<.001), 문화적 역량(r=.62, p<.001),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r=.63, p<.001)과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인간 중심 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β=.29, p=.001), 공감 역량(β=.27, 
p<.001), 문화적 역량(β=.20, p=.024), 일반적 특성 중 주간 근무(β=.12, p=.031) 순이었다. 본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47.9%
였다(F=48.0, p<.001).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인간 중심 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 문화적, 조직적 요인을 포함하
여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특히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 중심 간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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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이 인간 중심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간 중심 간호 점수는 평균 4.02점으로 선
행연구들보다 다소 높았으며, 공감 역량(3.68점), 문화적 역량
(3.41점),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3.42점) 또한 유의미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간 중심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문화 간 의사소
통 능력, 공감 역량, 문화적 역량, 주간 근무 순으로 확인되었다. 
문화 간 의사소통은 환자와의 신뢰 구축 및 치료 결과 향상의 핵
심이며, 공감 역량은 인간 중심적 돌봄 실천을 위한 필수적인 개
인적 자질이다. 또한,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 
자료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하다. 근무 형태의 경우, 주간 근무자가 교대 근무자보다 일정한 
근무 환경 덕분에 환자와 더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간 중심 간호를 증진하기 위해 간호
사의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적·문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 표집이라는 한계
가 있으나, 향후 간호사의 소통 능력을 돕고 문화적 이해를 넓히
는 교육프로그램 및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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